
존경하는 비센테 폭스 통령 각하 내외분,

그리고 귀빈 여러분,

우리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 주신 각하 내외분과 멕시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

립니다. 한인 이주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멕시코를 국빈방문하게 된 것을

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

멕시코는 지금 중남미를 넘어 아∙태 지역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. 적

극적인 개방정책으로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면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모범적

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. 각하의 탁월한 지도력에 경의를 표합니다.

귀빈 여러분,

한국과 멕시코는 국교 수립 이후 40여 년 동안 중요한 우방이자 경제 파트너로

서 긴 히 협력해 왔습니다. 지난해만 해도 우리 기업의 멕시코 투자가 43%나

늘어나는 등 교역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 되고 있습니다.

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동반자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기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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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시 한번 이번 총회를 축하드리며, 여러분의 한국 방문이 즐겁고 아름다운 추

억으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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존경하는 발렌틴 디에스 외경제위원회 위원장님,

페르난도 카날레스 경제부 장관님, 김재철 무역협회 회장님,

그리고 양국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,

모두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. 맛있는 점심과 화 자리

를 마련해 주신 양국 경제인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.

오늘 오전 여러분이 함께 만나서 화를 나누었던 그 시간에 저는 폭스 통령

과 화를 나누었습니다.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또

합의한 부분은 아마 양국의 정책에 바로 반 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울러

저와 폭스 통령이 함께 화하고 또 합의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상호간에 교류

하고 협력하는 데 아주 튼튼한 다리가 될 것입니다.

저는 멕시코를 매우 친근한 나라로 생각합니다. 첫번째 이유는 그동안에는 강

국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. 관심을 많이 갖게 된 두번째 이유는 우

리 한국이 아주 빚이 많았을 때 멕시코도 역시 빚이 많았다는 것입니다. 우리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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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나라의 협력증진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물론 아∙태 지역의 평화와 번

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.

다시 한번 여러분의 환 에 감사드리며, 우리 국민이 보내는 우정의 인사를 전

합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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